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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질 유체층에서의 자연 대류는 충전탑, 곡물 저장소, 지하수 오염 처리, 식품 공정 등 여러 산업 분

야에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열적 불안정성이 언제 어디서 시작되고, 또 어떻게 성장하거

나 소멸하는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정지 상태의 유체로 포화된 

수평 다공성 매질층의 밑면을 일정시간비율로 등가속 가열을 할 때, 자연대류의 발생시점을 이론적
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주 목적은 가장 빨리 자라는 교란이 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임계시간 tc를 

찾는 데 있다. 안정성 해석을 위해 전파이론과 수치 해석을 각각 이용하였다. 전파 이론은 온도 교란

이 열 침투 깊이 내에서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선형이론을 적용하여 안정성 해석을 수행한다. 수치 해

석은 유한부피법을 도입하여, 평균 온도 및 온도 교란의 성장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한다. 이를 통해 평균 온도의 성장률과 온도 교란의 성장률이 같을 때, 열적 불안정성이 처음으로 

도입된다는, 고유 불안정성 발생의 임계 조건을 제시하였다. 전파이론에 의한 결과와 수치 해석 결과

는 잘 일치하였다. 또한 기존 문헌의 실험치와 비교한 결과, 대류가 발생한 후 명백하게 감지되기까지
는 3tc 정도의 성장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